
THE TOWN NEWS 37January 7  2019   Vol. 1245함께 생각

소강석

●목사

●저서: <맨발의 소명자>, <엿장수 목회이야기>, <어젯밤 꿈을 꾸었습니다>, 

<꽃을 피우는 건 꿈꾸는 나비> 등

상처에도 향기가 있다

풀잎이 바람결에 

몸을 부딪친다. 그러다 

상처가 난다. 

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

풀의 향기가 밤 구름 사이로 

번져간다. 그것이 바로 

상처의 향기다. 

우리의 상처가 

꽃이 될 수 있기를, 

세상이 조금 더 

부드럽고 아름다워지기를. 

소강석의 <꽃씨 심는 남자> 중에서


